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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개인소장품 이미지

30여년에 걸쳐 극히 사적이고 내면적인 세계를 탐구해 온 
구본창의 작업 세계를 일반적인 회고전 형식을 탈피해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작가가 수 십 년 동안 모아 온 지극히 
개인적인 컬렉션을 통해서 개인 구본창의 삶의 태도와 사진작가 
구본창의 작업세계가 절묘하게 교차하는 가운데 그의 혼이 담겨 
있는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작가의 컬렉션’과 ‘작가가 찍은 
다른 사람들의 컬렉션’으로 구성된 본 전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개인 구본창의 ‘숨겨진 눈’과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의 ‘카메라의 
눈’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가시화한다. 작가/개인 구본창의 
삶과 작업의 세련되고 정제된 조화, 지속적 숨결, 일관된 맥을 함께 
느낄 수 있으며, 작가가 창조하는 이미지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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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되었는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비평 텍스트가 아닌 ‘전시’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이다.

1층 전시장의 첫 번째 섹션은 작가의 작업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열쇠로, 작가가 
유년시절부터 모아온 소소한 관심거리들을 투명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선보인다. 작가의 집 한 구석에 놓여 있던 청자 항아리, 
마당에서 발견된 하얀 색 이케바나 수반, 선풍기, 그가 즐겨 보던 
《시어스(Sears)》카탈로그, 아버지가 가져다주신 동경 올림픽 
안내서, 영화 <졸업>의 카세트는 사진작가가 되기 이전의 
구본창의 소중한 기억들이다. 벽면에 걸려 있는 외국잡지들, 
바닥에 쌓아 놓은 칼렌다는 청소년기에 작가가 가졌던 이미지에 
대한 관심과 감수성을 보여주며, 여행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주었던 《김찬삼 세계일주 무전여행기》는 관람객에게 구본창 
개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여행을 하며 수집한 컬렉션들 중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물들을 선정하여 ‘프레임’ ‘박스’ 
‘본(,)’이라는 세 가지 소재로 분류했다. 커다란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린 이 사물들은 그의 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컨셉이다. 작가는 사물의 내용보다는 형태 프레임 흔적에 
주목해, 내용물이 빠지거나 텅 빈 형태의 혼을 상상하며 자신만의 
감수성과 상상력을 동원하여 새로운 삶을 부여한다. 테이블 위의 
사무컬렉션과 동일한 맥락에 놓인 사진 프로젝션은 작가가 
80년대 유학시절 여행하며 찍은 스냅사진과 귀국 후 88올림픽 
전후의 한국의 모습을 수집한 것이다. 이러한 사진이 ‘작품’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시대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은 그 어떤 
예술사진보다 우리의 평범한 삶과 독특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 
변화를 보다 강렬하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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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창 <JM-GD 3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76×97cm 
2007

ÒKoo Bohnchang & Kukje Gallery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벽에는 <숨>의 회중시계, <굿바이 
파라다이스>의 곤충표본, <탈> 시리즈의 오광대탈 등 그의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했던 오브제들이 전시된다. 2층 전시장은 
이타미 준의 달 항아리 컬렉션, 오사카 동양도자박물관의 
한국백자 컬렉션, 기메박물관의 한국 탈 컬렉션, 동경민예관의 
야나기 무네요시 한국 곱돌 컬렉션, 문방구와 명기로 이루어진 
개인 컬렉션 등 작가가 다른 사람들의 개인 컬렉션을 찍은 
사진작품들로 구성된다.

● 구본창 (1953 ~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독일 함부르크 조형미술대학 사진디자인 
석사. 계원예대 중앙대 서울예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고 런던 
세인트 마틴 스쿨에서 초청 강의를 한 바 있다.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 박건희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 등 국내외에서 3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 휴스턴미술관, 서울 
삼성 리움 등 다수의 갤러리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02)735-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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